
때를 찾는 지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재학 

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1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�

아침마다� 30~40분� 가벼운� 산행을� 하는� 뒷산에는� 밤나무가� 유독� 많다.�

그러다� 보니� 해마다� 밤이� 익을� 때만� 되면� 사람들의� 호주머니가� 불룩해진다.� 아예� 산행

보다� 밤을� 주우러� 오는� 사람들이� 더� 많은� 것� 같다.

배낭을� 메거나� 손에� 비닐봉지� 등을� 들고� 밤� 줍는� 사람들도� 간혹� 보인다.

나는� 멋쩍기도� 하여� 산행과� 가벼운� 운동만� 하고� 온다.�

간혹� 밤나무� 아래� 길을� 지나다� 보면� 알맹이� 빠진� 밤송이들� 사이로� 빨간� 알밤들이� 삐죽

이� 얼굴� 내밀� 때가� 있다.� 그냥� 지나치기도� 하지만,� 어느� 때엔� 무심코� 주워서� 다람쥐� 청

설모� 먹이나� 하라고� 숲에� 던져� 주곤� 한다.

오늘은� 등산로� 정면에� 떨어져� 있는� 알밤� 한� 톨을� 나도� 모르게� 주워들었다.� 그러고� 보

니� 주변에� 빨간� 밤톨들이� 널려있다.� 보이는� 대로� 몇� 개를� 줍다� 보니� 옆에� 밤나무에서�

청설모가� 튼실한� 알밤� 한� 송이를� 물고� 내려와� 앞에� 던져주곤� 물끄러미� 쳐다본다.� 고맙

다는� 인사라도� 받으려는� 듯이...

청설모� 딴에는� 벌레� 먹지� 않고� 좋은� 놈으로� 고르고� 골라� 룰루랄라� 하며� 가지고� 가다가�

갑자기� 마주쳐� 얼떨결에� 밤송이를� 놓쳐버리고� 아까워서� 쳐다보는지도� 모른다.

가을은� 모두에게� 풍요롭다.

다람쥐� 청설모에게나� 밤� 줍는� 사람에게나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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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깐을� 주웠는데� 양쪽� 바지� 호주머니가� 불룩하다.

이� 곳� 밤은� 개량종처럼� 알이� 크지는� 않지만� 제법� 굵은� 것도� 있다.� 굵은� 놈보다� 작은�

쥐� 밤이� 맛은� 더� 좋다.� 오늘� 산행은� 알밤� 줍기로� 대체했다^^

동틀� 새벽녘부터� 여러� 사람이� 다녀갔는데도� 불구하고� 내� 몫은� 남아� 있었다.�

출근을� 위해� 그만� 내려가려는데� 옆에� 보니� 손에� 비닐봉지를� 든� 분들이� 이제� 막� 와서�

밤을� 줍고� 있다.� 그들� 역시� 잠시� 후면� 자신의� 몫을� 주워� 갈� 것이다.

인생� 역시� 마찬가지이다.

너무� 조급해할� 필요는� 없다.

남들이� 다� 차지할� 것� 같지만

누구에게나� 저마다의� 몫이� 있게� 마련이다.

무조건� 부지런하다고� 좋은� 것도� 아니다.

너무� 이른� 새벽에는� 밤이� 잘� 보이지� 않는다.�

남들� 가기� 전에� 일찍� 가는� 것도� 중요하지만,�

정말� 중요한� 것은� 밤이� 떨어진� 뒤에� 먼저� 가는� 것이다.

아무리� 일찍� 가도� 밤이� 떨어지지� 않았다면� 아무� 의미가� 없다.

또한,� 무턱대고� 노력만� 한다고� 다� 되는� 것은� 아니다.

기회는� 누구에게나� 있지만

가을이� 되어야� 밤을� 주울� 수� 있듯이�

자신만의� 때가� 되어야� 원하는� 성과를� 이룰� 수� 있다.

아무� 때나� 산에� 간다고� 밤을� 주울� 수� 있는� 것이� 아니듯이...

그래서� 세상� 모든� 일에는� 노력� 못지않게,� 혹은� 노력� 이상으로� 때가� 중요한� 것이다.

대자연에� 때가� 있듯이� 사람에게도� 자신만의� 때가� 있다.

일에도� 때가� 있고,� 성공에도� 때가� 있다.

대자연에� 사계절이� 있듯이� 인생에도� 사계절이� 있다.

이렇게� 때를� 찾는� 가장� 좋은� 방법� 중� 하나가� 자신의� ‘석하리듬’을� 아는� 것이다.� 이� ‘석

하리듬’은� 사람의� 삶이� 10년을� 주기로� 일정한� 반복의� 패턴을� 가지고� 있다는� 것이다.�

이를� 사계절로� 구분해� 본다면� 2년은� 봄이고,� 3년은� 여름,� 2년은� 가을,� 3년은� 겨울로� 나

누어진다.� 여름과� 가을의� 5년은� 운이� 좋은� 시기에� 해당하며,� 겨울과� 봄의� 5년은� 운이�

약한� 시기이다.� 특히� 늦여름부터� 가을까지의� 3년은� 사회적으로� 잘� 나가는� 행운의�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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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� 되며,� 반면� 겨울� 3년은� 운이� 가장� 약한� 시기로� 인생의� 함정에� 해당한다.� 이때는� 일

이� 잘� 풀리지� 않으며� 인간관계에� 어려움을� 겪게� 되고� 매사� 자신감을� 잃게� 된다.� 또한,�

실패를� 맛보게� 되며� 인간적인� 배신을� 겪게� 되고� 건강� 역시� 나빠지게� 된다.�

물론� 사람의� 삶에는� 10년� 주기의� 석하리듬만� 있는� 것이� 아니고,� 더� 큰� 흐름의� 주기� 등

이� 있기에� 석하리듬만으로� 모든� 부분을� 논할� 수는� 없지만,� 이� 석하리듬이� 가장� 명쾌하

게� 나타나는� 주기이며� 흐름이기에� 이를� 찾아� 제대로만� 활용한다면� 한� 번뿐인� 삶을� 보

다� 성공적이며� 지혜롭게� 이끌어� 갈� 수� 있을� 것이다.

누구에게나� 자신의� 몫이� 있다고� 본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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